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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잘 전수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느헤미야는 부모님이 남의 나라에 끌려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이었다. 그런데 부모님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타고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며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사실 느헤미야가 그런 반응을 보일 직접
적인 연관성은 없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관여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 자기는 이방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출세하여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
이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아픔을 듣고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며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
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가 부모님이든 1세로부터 사전에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
가! 단순한 민족의식과 고국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가치관과 소망을 전수받
았음에 틀림없다. 지금은 이방 나라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
라엘 땅으로 귀환시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섬기는 날이 올 것이라는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다.  

우리들도 이래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고국인 
한국을 사랑하는 자녀와 2세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며 시민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 나라와 사람들이 줄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분명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2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협동하여 일함으로 
52일만에 재건하였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1세들만이 아니라 2세들도 함께 참여하여 성벽을 재건하였
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고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되지 못하는 일
이 적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너는 좀 더 편안히 믿기를 바란다”고 하면
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봉사도 수고도 희생도 하지 않는 자녀들로 키울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보
니 그런 자녀들이 크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하나님도 믿지 않는 지경에까지 떨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당시의 세대들은 그러지 않았다. 거의 자기 자녀들이 그 성벽을 
쌓도록 인도하였다. 그러면 이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아마 성벽을 쌓는 일보다 자녀들을 설득하여 성벽 
쌓는 일에 참여케 하는 일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였으니 신앙 전
수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사사시대처럼 신앙이 단절되는 우
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느헤미야 시대처럼 부모와 자녀가, 선배와 후배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
어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며,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대차이라는 세상 공식이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교회와 부모와 자녀들, 선배와 후배들이 되
어야 하지 않겠는가! 

 


